
2021 대한민국 고졸인재 일자리콘서트 개최

(자료제공: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044-203-6354)



2021 일자리콘서트 직업계고 콘텐츠 공모전

(자료제공: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044-203-6354)

공모 주제

직업계고 & 고졸 취업 FLEX 

(학교생활, 동아리, 교육과정, 현장실습, 도제학교, 학교기업, 

직업교육정책, 고졸 취업 성공 사례, 직업계고 인식개선 등 

직업계고 및 고졸 취업 관련 자유 주제)

공모 대상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 

(지도교사 1명 필수, 학생 최대 5명)

공모 분야 1~3분 영상, 창작 Song, 4컷만화, 웹툰, 10면 이내 카드뉴스

접수 방법
‘21.3.15.(월) 17:00까지 이메일(ghdcjf724@krivet.re.kr) 접수

(gojobcon.kr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문의처 운영사무국 ☎ 044-415-3732, ghdcjf724@krivet.re.kr

- 주요 내용 - 



부정군수품은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료제공: 국방부 조사본부 ☎ 02-748-1894)

□ 우리나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테러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군복, 전투모등군용물품을사고 파는 행위와

군인이아닌자의군복착용및군용장구 휴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단속대상이 되는 군용물품은 군용총기, 탄약, 폭발물, 군용차량,

통신장비, 군복 및 군용장구류, 군용유류 등 입니다.

○ 이 중 군복은 베레모, 전투모 등 군용모자, 전투복, 우의 등 제복, 전투화,

군용구두(단화) 등 군화, 계급장, 특전․특공부대 군복에 붙이는 부착물 등

표지장, 기타 피아식별띠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야전상의, 구형전투화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

○ 군용장구류는 군용표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망,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등이 있고,

군용표지가 없어도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특수군복(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은 단속대상입니다.

○ 또한, 불법유출 및 거래되는 미군 군수품 역시 단속대상임을 명심

하셔야 합니다.

□ 위와 같은 군수품을 불법유출 및 유통시키거나 불법제조․판매,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군용총기․탄약․폭발물의 경우에는 군 형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 기타 군복 및 군용장구류의 경우나 기타 군수품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영생활 고충상담, 성폭력 ž 군범죄 신고/상담
국 방 헬 프 콜 ☎ 1 3 0 3

(자료제공: 국방부 조사본부 ☎ 02-748-197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퇴직급여금 신청 안내

(자료제공: 국방부 일자리정책과 ☎ 02-748-6688)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시행령」제13조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 2021. 6. 30.(공휴일 제외)

2. 신청자격 : 현역에서 2년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사(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이상으로 퇴직한 군인 및 유가족

  ※ 제외대상 : ① 1959년 이전 일등중사(하사) 이하의 계급으로 퇴직한 자

                ② 1960년 이후 퇴직자 

                ③ 1959년 이전 퇴직 후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으로 재임용되어  

                   1959년 이전 군경력을 인정받아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및 그 유가족 

                ④ 국가보안법, 형법에 의한 금고1년 이상의 실형 또는 확정자

3. 접수처 : 각군 본부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육    군 : ☎ 042-550-7450~1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16호

              육군본부 전역장병지원처 전역장병일자리개발/협력과 

   ∙해    군 : ☎ 042-553-1156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공    군 : ☎ 042-552-1541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해 병 대 : ☎ 031-8012-2816 

              (우1833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311 사서함 601-18호

              해병대사령부 복지/전직지원처 전직대외협력과

   ∙국 방 부 :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 02-748-6638, 6688) 



4. 신청 제출서류

  가. 본인(퇴직군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신청인이 이민・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하는 경우 :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 위임장[별지 제5호서식]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 유족이 1명인 경우

         ①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 1부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퇴직군인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1부(상세로 발급)

      2)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① 유족이 1명인 경우의 제출서류와 동일

         ② 유족 중 대표자로 선정시 :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2호서식]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③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 다수 신청인 서명서[별지 제3호서식] 1부

         ④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 포기서[별지 제4호서식]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신청서식은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하단의 전역자지원 내  

     「59년퇴직급여금신청」메뉴를 클릭 후 신청 안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육군(☎042-550-7450~1), 해군(☎042-553-1156), 

공군(☎042-552-1541), 해병대(☎031-8012-2816),

  국방부(☎02-748-6638, 66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자료제공: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계획운영처 ☎ 02-811-6526)



우리 주변의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이웃을 추천해 주세요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02-2100-4110)

희망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숨은 희망을 찾아 함께 공유할수록

대한민국은 따뜻해집니다.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이웃을 찾아주세요.

국민이 추천하고, 정부가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올해 11회째를 맞

아 여러분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분, 생명사랑과 환경보호에 앞장서시는 분,

주변에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분 등 각 분야에서 타인의 귀감이 되는

우리 주변 이웃들이 추천대상이 됩니다.

추천은 개인이나 단체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시려면, 인터넷, 이메일로 추천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스마트폰

(m.sanghun.go.kr)으로도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고, 우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www.sanghun.go.kr / 이메일 : sanghun114@korea.kr

▸ 모바일(스마트폰) : m.sanghun.go.kr

▸ 우편 또는 방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추천은 연중 가능하며, 올해 심사대상 추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추천된 분들 가운데 국민추천포상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

상자를 선정하고 연말에 포상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미담의 주인공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mailto:sanghun114@korea.kr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 044-205-6632~6)

○ 신청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으신 분 ※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성·가정폭력 등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우려)를 입증하는 자료

※ 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3월 국정홍보만화
긴급신고 112, 119 /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은 110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 044-203-2922)



3월 국정홍보만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 044-203-2922)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하세요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 044-203-3187)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자료제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 ☎ 02-3704-0554)



도움기관 정보 안내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044-202-3895)

○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실천 방법

(자료제공: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 031-481-1401)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한 번 신청하고 계속 지원받으세요!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32, 6242)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지원대상인 만 11세(2010년생) 여성청소년은 신청을 서두르세요!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안내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044-201-4098)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제도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80)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홍보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실 ☎ 042-481-4572)



제7회「대한민국 공무원상」후보자 국민추천 접수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 044-201-8299, 8309)

 □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며, 국가시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우수공무원을 선발·포상하기위해제7회「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를 ’21년 3월 15일(월) ~ 4월 16일(금)까지 추천 받습니다.

 □ 국민 누구나「대한민국 공무원상」후보자를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민추천 개요 ≫ ｣

○ 접수기간 : 2021. 3. 15.(월) ~ 4. 16.(금)

○ 추 천 자 : 국민 누구나(본인 추천 제외)

○ 추천대상 : 중앙·지방의 전 직급 공무원(정무직 제외)

    ※ 특정직 중 법관, 검사,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정원 직원 제외 /

       대통령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제외

○ 추천분야 : ① 사회적 가치 실현 ②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③ 국민안전 개선 ④ 인재양성

○ 추천방법 

① (온라인) 인사혁신처(www.mpm.go.kr) 또는 기관별 홈페이지 접수창구

② (우편·방문) 인사혁신처우편송부또는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접수

    ※ 추천서식: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접수창구 비치 

    ※ 인사혁신처 접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 30102)

○ 관련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9/8309)

 □ 국민이 공감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참 고  제7회「대한민국 공무원상」국민추천 홍보 포스터



일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국 ☎ 043-880-5745)

□ 소비자피해가발생하면,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를통해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갖추어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자료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 02-2100-3103)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4)



3월 제철 농산물 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4)



득보다 실이 많은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작은 실천!

(자료제공: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 063-238-0125)





당신의 3초가 숲의 100년을 지킵니다

(자료제공: 산림청 대변인실 ☎ 042-481-4074)



4월의 독립운동가 김원용·전경무·심영신·민함나 선생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1)

 독립을 위한 미주지역의 거국적 단합, 독립의 원동력이 되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김원용(1896~1976),

전경무(1898~1947), 심영신(1882~1975), 민함나(1888~1952)선생을 2021년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김원용, 전경무, 심영신, 민함나 선생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 연합단체인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이끌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미국 본토와 하와이에서는 독립운동을 위해 미주지역 한인

사회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태평양전쟁이 본격화

되자 통일된 독립운동 지원을 위한 미주 한인 대회가 열렸다. 미주, 하와이, 멕시코,

쿠바의 재미한족 9개 단체 15명의 대표들이 1941년 4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13일 동안 호놀룰루에 모여서 해외한족대회를 개최하여, 「해외한족대회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독립운동 단체를 통일하고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라는

연합기관을 설치하고 13조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규정｣을 결의하였다. 효과적인

외교활동을 위해 워싱턴에 주미외교위원부를 설치하고 이승만을 대미(對美) 외교

대표로 선정했다. 하와이와 미국 곳곳에 거주하는 한인의 독립운동 열망을 모아

임시정부 지원과 외교활동에 집중시켰다.

미주지역에서 탄생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미본토에 집행부를 두고, 하와이에

의사부를 두는 이원체제로 운영되었다. 하와이의 의사부 위원장은 이원순, 부위

원장은 안원규가 맡았으며, 비서위원으로 국문서기에 도진호, 영문서기에 김원용이

선출되었다. 민함나와 심영신은 부인구제회 대표 총 11명의 의사부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42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중국 충칭(重慶)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을 지원하고 미주 한인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충칭특파원을 파송하기로

결의하였다. 충칭특파원으로 임명된 전경무는 1942년 10월 워싱턴의 주미외교

위원부로 가서 이승만의 협조를 구하였으나, 운동방법의 차이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전경무는 미국에 한인출신 포로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대미외교와 활성화와 외교 독립운동 변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했다. 그 과정에서 이승만이 이끄는 위싱턴의 주미외교위원부와는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1944년 6월 10일 위싱턴에 별도의 외교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의사부에서 김원용·도진호·전경무 3명과 집행부에서 김용중 등 4명이 위싱턴

사무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실질적으로는 위원장 김원용과 대외교섭을 맡은

선전부장 전경무가 외교활동을 주도하였다. 전경무는 뉴욕 콜럼비아 라디오 방송

본부에서 전 미국을 상대로 ‘한국은 왜 독립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방송에

출연하여 한인들의 독립 열망을 선전하였다. 밖으로는 미국의 라디오 방송이나

교육부 등 주요기관, 그리고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연설로 한국문제를 선전하여

미국인의 관심을 모았다. 미국 우정국의 한국 우표 발행에 참여해 1944년 11월

2일, 미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태극기가 들어간 한국우표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전쟁이 연합국에 유리하게 진행되면서 전후 세계적인 국제기구를 조직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회의가 센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이에

참여할 대표단을 구성하여 조국 독립의 의지를 밝히려 했다.

하지만 연합국에게만 허용된 참가권을 얻지 못한 해외한족대표단은 주미외교

위원부와 협력하여 공동실행위원회를 조직하고 선전 활동을 전개했다. 선전부장

전경무는 한국의 상황과 독립의 당위성을 널리 알렸다.

1945년 워싱턴사무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김원용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장이 되어 하와이로 돌아가면서 1945년 5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1개년

계획｣이라는 문건을 발표하였다. 이 문건에서 김원용은 재미한인들은 해방된

조국의 국가건설을 위해 짊어진 무거운 책임과 헌신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김원용이

하와이로 돌아간 후에도 전경무는 외교활동에 주력했고 사무소의 조직을 확장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외교적 노력과 병행하여 임시정부 등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모집

운동도 활발하게 펼쳐졌다. 1942년 2월 하와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에서

독립운동 자금의 대대적인 모금을 위해 독립금 수봉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때

민함나는 의사부 위원으로 호놀룰루에서 독립금 예약 운동을 담당하였고, 1943

년에도 독립운동 자금 지원 예약 확보와 모금에 매진했다.

심영신은 미국 육군부 소속 건축부에서 사업하며 적극적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했으며 본인의 월급 전액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열성적인 후원은 김구의

백범일지에도, “심영신 등 제씨가 임시정부를 위하여 정성을 보내주기 시작

하였다”고 언급될 정도였다. 1945년 3월 10일 하와이 여성들은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국내 동포들을 위해 연합부인구제회를 조직하여 민함나가 회장에

심영신이 부회장에 선출되었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국권 침탈 이후 거국적으로 지역과 노선을 통합한 해외

한인독립운동 연합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주로 미주지역에서 활동



하던 독립운동 단체가 중심이 되었고, 멕시코, 쿠바 등 중남미 지역에서 활동하던

단체까지 가입하여 침체되었던 해외독립운동에 새롭게 활기를 불어넣은 점은

의미가 크다 하겠다.

그리고 해방이후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국내에 대표단 파견했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 협력을 통해 자주적인 통일독립

국가를 수립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좌우대립이 극심했던 해방

정국에서 새로운 공간을 열며 좌우합작운동의 촉진제가 되었으며 통일국가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정부에서는 선생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김원용 선생은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

전경무 선생은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 심영신 선생은 1997년 건국훈장 애국장,

민함나 선생은 2009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첨 부 】 관련 이미지(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김원용 선생 전경무 선생

심영신 선생 민함나 선생

※ 동 내용은 4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4월의 6․25 전쟁영웅 김용호 대한민국 해병대 중위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 044-202-5715)

국가보훈처는 ‘김용호대한민국해병대중위’를 4월의 6․25전쟁영웅으로선정하였다.

 • 김용호 해병대 중위는 1952년 10월 31일 중공군 대규모 공세 때, 장단지구 

사천강 지역 전초진지에서 증강된 1개 소대의 병력으로 대대 규모의 중공군을 

맞아 백병전까지 벌이며 결사적으로 진지를 사수했다.

○ 김용호 해병대 중위는 1952년 3월 해병대 소위로 임관하여 장단지구를 방어
하고 있던 해병 1연대 11중대 3소대장으로 보직되었다.

○ 당시 장단지구는 서울에서 불과 25마일 거리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1952년 3월부터 대한민국 해병대와 중공군 간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1952년 10월 31일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 감행 때 김용호
소위(당시 계급)는 장단지구 사천강 지역 전초진지에서 증강된 1개 소대의
병력으로 대대 규모의 중공군을 맞아 백병전까지 벌이며 결사적으로 진지를
사수하였다.

○ 또한, 병력 및 화력의 열세로 적이 끝내 진지에 난입하자 죽음을 무릅쓰고
아군에 진내사격을 요청하는 등 사투를 벌인 끝에 중공군을 격멸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 김용호 중위는 최악의 상황을 이겨내며 영웅이 되었지만 중공군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소대원들이 70명이나 전사한 것을 확인하고 사랑하는 부하들을
잃은 죄책감에 부하 해병들이 잠든 이 고지에서 죽음으로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자결했다. 그의 이러한 책임감과 희생 정신, 부하사랑 정신은 오늘날까지
해병용사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1계급 특진과 함께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했다.

김용호 해병대 중위
(1929. 9.16. ∼ 1952. 11.11.)

상훈 : 충무무공훈장(1953.2.)

※ 동 내용은 4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4월의 현충인물 한성수 순국선열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 042-820-7065)

○ 국립대전현충원은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하여 초모 및 정보공작 활동을

하고, 1944년부터는 상해지구특파공작조장으로 항일활동을 전개한 ‘한성수

순국선열’을 4월의 현충인물로 선정했다.

○ 한성수 선생은 1920년 평북 신의주(新義州) 사람이다. 선생은 일제의 강제

징집된 학도병으로서 중국 서주에 배속된 후 일찍부터 계획하고 있던 탈출을

감행했다. 목숨을 건 탈출에 성공한 선생은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했다.

1944년 11월 화남지역(華南地域) 공작책으로 임명을 받은 한성수 선생은

주로 상해(上海)를 중심으로 적의 엄중한 감시를 피해 무전통신 작전 수행과

상해 일본군 내 장병들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초모공작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선생의 상해 파견은 자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군을 탈출한 3월부터

불과 8개월 만에 적의 소굴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이다.

○ 1945년 배반자의 밀고로 피체된 선생은 군법회의 재판에서 일어 사용을

강력하게 거부해 일어 통역을 불러와서야 재판은 속개되었다.

"너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닌 학병 출신인데 왜 국어를 쓰지 않는가"라는

재판장의 물음에 "나는 한국인이다. 너희들은 일본어를 국어라 하지만

나의 국어는 아니고 원수의 말이다. 나의 국어는 오직 한국말일 뿐이다."라고

소리 높여 답변했다.

그리고 재판장의 "대동아전쟁을 어떻게 보는가? 너희들은 대일본 제국이

이번 전쟁에 승리할 것을 믿고 있겠지"라는 물음에도

선생은 태연자약하게, "일본은 이번 전쟁에서 기필코 패전하고야 만다.

미·영·중·소 등 연합국의 합동작전으로 태평양 방면은 물론 인면(印緬,

인도 미얀마)전선과 중국전선에서 참패하고 머지않아 무조건 참패할 것이다.

그때 가서는 대한민국을 독립시켜 주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이며, 한국

독립군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무수히 희생을 당한 것과 같은 고초를

침략자인 너희들도 당하고 말 것이다."라고 분노의 음성으로 일갈했다.



○ 이 군법회의에서 한성수 순국선열은 사형을 언도받고 1945년 5월 13일

남경(南京) 형무소에서 참수형(斬首刑)으로 순국하셨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적을 기리어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고,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1묘역 제292호에 안장하여 그 업적을 기리고 있다.

한성수 순국선열 묘소 사진(독립유공자 제1묘역 제292호)

※ 동 내용은 4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3월의 호국인물 김교수 육군 대위

(자료제공: 전쟁기념관 전략기획부 기획홍보팀 ☎ 02-709-3104)

전쟁기념관은 3월의 호국인물로 김교수 육군대위를 선정하였다.

故 김교수 대위는 1923년 6월 19일 함경남도 함흥시 신보리에서 태어났다. 북한 

치하에서 흥남공업대학 2학년을 수료하고,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을 통해 월남한 

뒤 군에 자원입대하였다. 이후 육군종합학교 제32기를 거쳐 1951년 8월 18일 소위로 

임관하여 국군 제6사단 제2연대 소속의 소대장으로서 2년 가까이 고지쟁탈전의 현장을 

지켰다.

휴전을 불과 2주 앞둔 1953년 7월 10일, 금성돌출부를 방어하던 국군 제6사단은 

중국군의 최후공세를 맞아 교암산을 둘러싸고 격전을 벌였다. 제2연대 제6중대장 

김 중위(당시)는 12일 교암산 ‘가’고지의 진지를 인수하였으나, 다음날인 13일 21시부터 

격렬한 포격에 이어 중국군 4개 대대규모 병력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사단의 

전초진지 전체가 돌파될 위기에 처한 순간, 김 중위가 지휘하는 제6중대는 진지 내로 

돌입한 적 부대와 백병전을 벌이고 6차례나 진내사격을 요청하며 14일 새벽까지 

8시간 동안 적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대장 김 중위를 비롯하여 

제6중대원 대부분이 전사하는 큰 피해를 입고 끝내 교암산을 빼앗겼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으로 사단은 인접부대를 주저항선으로 안전하게 철수시키고 금성천 

일대에 전선을 정비하여 현재의 휴전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정부는 최후의 순간까지 교암산 ‘가’고지를 지켜낸 故 김교수 중위의 공적을 기려 

1953년 10월 13일 국군 최고의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32호)과 1계급 

특진을 추서하였다. 


